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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책놀이책



책 소개

유설화 작가의 말

말썽꾸러기 쌍둥이 장갑 이야기를 담은 《잘했어, 쌍둥이 장갑!》에 이어 겁쟁이 비닐장갑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비닐장갑은 얇고 투명한 생김새만큼이나 겁도 많고 마음도 여린 친구예요. 하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답니다. 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했던 비

닐장갑이 이번만큼은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믿어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지요. 비닐장갑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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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화 작가의 책

비닐장갑은 장갑초등학교에서 제일가는 겁쟁이예요.

오늘은 한 학기에 한 번 장갑산에 올라가 

별을 관찰하는 별빛 캠프가 열리는 날이에요. 

친구들은 모두 별을 볼 생각에 잔뜩 들떠 있지만, 

비닐장갑의 머릿속에는 온통 걱정뿐이지요.

‘바람에 날려 가면 어쩌지? 산에 불이라도 나면….’

그런데 그만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두운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가다가,

선생님과 친구들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만 거예요.

몸이 가벼운 비닐장갑만 빼고요.

과연 겁쟁이 비닐장갑 혼자 산을 내려가 

구조대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 비닐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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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보기 전에

1) 표지 속 비닐장갑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비닐장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 여러분도 겁나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3)  비닐장갑, 고무장갑, 털장갑… 여러분이 아는 장갑 이름을 떠올려 볼까요?  

그 장갑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장갑은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여러분이 장갑 초등학교 어린이라면 어떤 장갑일 것 같나요?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

2)  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하기도 전에 걱정되는 일이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3)  여러분이 비닐장갑의 친구라면 캠프를 앞두고 걱정이 가득한 비닐장갑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요?

4)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한 비닐장갑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5)  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정말 무섭고 싫지만, 용기를 내 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야기 나누기이야기 나누기



장갑 친구들이 별빛 캠프에 간다고 잔뜩 들떠 있어요. 딱 한 명, 비닐장갑만 빼고요. 

장갑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래 말풍선에 친구들의 속마음을 적어 볼까요?



비닐장갑아,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하려면,

비닐장갑아, 

우리를도울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용기 내!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비닐장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했을까요?

여러분이 비닐장갑의 친구라면, 캠프를 앞두고 걱정이 많은 비닐장갑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비닐장갑아, 

그동안 겁쟁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비닐장갑이 용기를 내 준 덕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장갑 친구들이라면 비닐장갑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누구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서로 가장 겁나는 것, 

또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떤가요?

무서운 것 많이 무섭다 조금 무섭다 무섭지 않다

높은 곳

어두운 곳

천둥과 번개

벌레나 뱀

괴물이나 귀신

싸움이나 폭력

물에 빠지는 것

치과에 가는 것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낯선 곳에 혼자 있는 것

친구들에게 놀림 당하는 것

시험을 망치는 것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는 것

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무섭고 싫은 것이 있나요? 다음 표에 표시해 볼까요?



언제였나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아요.

어디서였나요?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나요?

왜 용기를 내게 되었나요?

여러분도 비닐장갑처럼 용기를 냈던 적이 있나요? 그 일을 떠올려 볼까요?



여기에 나만의 장갑 

캐릭터를 그려 보아요.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장갑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이 장갑 초등학교에 다닌다면 어떤 장갑이 되고 싶나요? 

나와 닮은 장갑을 그려 볼까요?



장갑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상상해 볼까요?

별명 : 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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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어, 쌍둥이 장갑!》 과 《용기를 내, 비닐장갑》 에 이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장갑일까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